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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암묵적인 수준의 자기 범주화에 남녀차이가 있는지를 밝히

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성별과 인종, 연령을 변화시킨 얼굴사진들을 자신과 타인관련

단어들과 함께 분류하도록 하는 세 가지 암묵적 연합검사(IA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

에 대한 범주화는 남녀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남성들은 성별에 따르는 자기 범주화가 분

명하지 않았지만, 여성들은 성별에 따라 분리주의적으로 범주화를 하고 있었다. 한편 인종과

연령범주는 남녀 모두 내집단과 외집단을 분명히 구별하는 나누는 범주로서 남녀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들이 논의되었다.

주요어 : 자기 범주화, 암묵적 연합검사, 성별범주, 인종범주, 연령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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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유사한 대상들을 거의 자동적으로

분류하고 범주화한다. 범주화는 공통특징, 속

성, 기능을 중심으로 대상들을 집단으로 묶는

것으로써, 한정된 인지능력을 가진 인간이 복

잡한 사회적 환경에 대처하도록 해준다. 우리

는 물리적 대상 뿐 아니라 인물에 대해서도

범주화를 하게 되는데, 사회적 세계를 신속하

게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효율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이다. 인물범주에는 그에 부

착된 사회적인 의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

인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 그가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를 아는 것만으로도 불확실성

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인물에 대한 범주화

는 인간의 한정된 인지능력을 보완해 주는 동

시에 범주와 관련된 사회적인 의미내용과 믿

음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즉 범주화

처리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물범주와 관련

된 고정관념을 적용하도록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Macrae & Bodenhausen, 2001).

범주화는 타인을 지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개인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거대 사회 속에 살면

서 타인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

는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회가 자신을

범주화하고 명명하는 방식을 자아에 반영하게

된다. 즉 우리들은 타인을 범주화하듯이 스스

로를 범주화하여 비개인화(depersonalize) 시킨다

(Turner & Oakes, 1989). 사람들은 자신의 범주

와 관련된 특성들을 자기 정의에 포함시키며,

자신이 속한 범주집단의 태도와 감정, 행동에

자신을 동화시켜 나간다. 이러한 자기 범주화

는 집합적 자아(collective self)의 기초가 되며,

개인이 어떤 집단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갖

게 만들 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사회 정체성 이론에 의하면, 자기 범주

화는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기능을 하며

이후 정보처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Mackie &

Hamilton, 1993). 개인이 자신의 소속범주를 현

저하게 지각할수록 자신이 속한 범주의 사람

들을 내집단으로 지각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한편, 그 범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은 외집단으로 지각하면서 비우호적으로 고정

관념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인간은 여러 개의 범주에 속해 있지만, 상

황에 따라 가장 현저한 범주를 자신이 속한

자기 집단으로 설정하고, 자기 정의를 내리는

데 그 집단의 특성을 반영한다고 주장되고 있

다(Boldry & Kashy, 1999). 즉 다양한 범주 가운

데 어떤 범주를 중심으로 내집단과 외집단을

나누느냐에 따라 자아감도 다르고 고정관념의

적용도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은 자기가 소속된 집단에 대해 자동적이고 무

의식적으로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외집단에

대해서는 비우호적인 기대를 하게 된다(Devine,

1995).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범주화

하는 이유는 자존감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라고

주장되기도 하였다(Turner등, 1989). 이와 더불

어 자신과 같은 범주에 속하는 내집단은 다른

개성을 가진 개인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지

만, 자신과 다른 범주의 외집단에 속하는 사

람들은 동질적이고 유사한 특징과 동기를 갖

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져 왔다(Nelson,

2002). 즉 내집단에게는 고정관념을 덜 적용하

지만, 외집단에 대해서는 동질성을 강조하게

되므로 고정관념을 적용할 가능성이 더 높아

지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속한 범주들은 자신을 고양

시켜주는 지배집단에 속하는 범주도 있지만,

종속적인 집단에 속하는 불만스러운 범주도

있다. 개인이 유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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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구조일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종

속적인 범주집단에서 벗어나 지배집단으로 이

동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불만스러운 범주내용

을 감추거나 탈동일시(disidentify)하면서 정체성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Aronson,

Quinn & Spencer, 1998). 예를 들어 여성 스스

로 자신은 여성이 아닌 것처럼 다른 여성들을

비하하면서 성 고정관념을 더 적용하는 경우

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성별 자체는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필연적인 것으로, 이와 같이

눈에 띄는 인구통계학적 범주는 부정하거나

숨길 수 없다.

많은 학자들은 인간범주 가운데 가장 현저

한 범주는 성별, 인종, 연령이고, 이러한 초기

범주들은 대상을 만났을 때 자동적이고 무의

식적으로 범주화가 이루어지며, 앞으로 대상

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고 주장해 왔다(Fiske, 1998; Nelson, 2002). 이렇

게 범주화하는 이유는 이 범주들이 가장 즉각

적이고 명백하게 눈에 띄는 시각적인 개인의

특성일 뿐 아니라, 인간의 사회적 행동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동일한

범주일지라도 시각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언어

적으로 전달되는 경우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

칠 뿐 아니라, 시각적인 범주라 하더라도 사

회적 지위와 연결되는 문화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 때 더 현저한 범주가 된다(Bodenhausen &

Macrae, 1998). Bodenhausen 등(1998)은 우리가

여러 방식으로 범주화할 수 있는 상황에 처했

을 때, 일차적인 범주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범주들의 활성화는 억제되고, 초기 범주화에

편향효과를 일으킨다고 지적한바 있다. 즉 맥

락이 무엇이냐에 따라 현저한 범주가 결정될

수 있지만, 동시에 현저하게 지각되는 인구통

계학적 범주는 다른 범주들보다 초기 범주화

될 가능성 또한 높다. 나아가 성별과 인종, 연

령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범주에는 각각에 해

당하는 문화적인 의미인 고정관념들이 존재하

므로, 이것이 편견과 차별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이 범주들을 기초로 사람들이 어떤 대

상을 보고 자동적이고 암묵적인 수준에서 내

집단과 외집단을 어떻게 구분 짓는지를 밝히

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성별범주

여성의 문제를 다루는 많은 학자들은 성별

은 일차적이고 가장 현저한 범주라고 지적해

왔다(Fiske, 1998). 일찍이 James(1890)도 성별은

우주를 구분 짓기 위해 사용되는 기본적인 차

원이고 자기에게 속한 것과 속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범주라고 보았으며, 이후 연구자들

도 세 가지 인구통계학적 범주들 가운데 지각

자의 주의를 분명하게 끄는 범주는 성별이라

고 밝혀왔다(Fiske, Haslam, & Fiske, 1991;

Stangor, Lynch, Duan, & Glass, 1992). 일차적으

로 사회는 일상에서 이분법적으로 범주화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인간 범주 중 가장 눈에 띄

고 이분법적이며 사회가 중시하는 범주가 성

별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성별을 구별하게 된

다고 보아 왔다(조혜자, 2002).

그러나 성별범주 내에서도 남성범주와 여성

범주는 다르게 지각됨이 밝혀지고 있다. 일

반적으로 성별범주와 같이 이분적인 범주는

복잡한 실재를 단순하게 나눔으로써 불안정한

구조를 만드는데, 이런 불안정성을 안정시키

는 방법이 지배적인 범주를 기본값(default)으로

간주하고, 종속적인 범주를 표지를 단(marked)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이다(Nelson, 2002). 이런

경우, 기본값을 가진 집단은 범주를 초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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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이 보이지만, 표지를 단 집단은 더욱더

현저하게 지각되고 그 범주에 묶여 있는 것처

럼 보인다. 성별 범주에서는 남성범주를 지

배 범주로, 여성범주를 종속 범주로 간주해

왔다. 따라서 의사, 변호사가 남자인 경우에

우리는 그냥 의사, 변호사라고 하지만, 여자인

경우는 여의사, 여변호사라고 하게 된다. 이런

원리에 의해 남성은 ‘성별’을 초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성은 더 ‘성별’에 묶여 있는 것처

럼 지각되고, 남성범주의 의미와 여성범주의

의미표상은 대칭적이지 않고, 여성에게 초점

이 맞추어져 있다.

이재호, 조혜자, 및 방희정(2001)은 성별 범

주에 대한 표상이 여성을 중심으로 강하게 형

성되어 있음을 점화실험을 통하여 밝혀내었다.

이 연구에서는 남녀 피험자들에게 남성이름이

나 여성이름을 점화자극으로 150ms 동안 제시

하고, 100ms 경과한 다음 여성이나 남성의 고

정형적인 속성단어를 제시하여 명명(naming)에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남녀 피

험자 모두 남성보다는 여성 이름이 제시된 경

우 전형적인 속성단어 명명에 촉진효과를 보

였다. 여성의 경우는 자신이 속한 범주와 일

치하므로 반응이 빠르다고 해도, 남성들의 경

우에도 여성범주 우선성 효과가 나타나는 것

은 여성은 소위 표지를 단 집단으로 쉽게 성

별로 묶이기 때문이라고 해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재호, 조긍호, 오경기, 및 김미라

(2001)의 연구에서도 입증되었다. 이들은 명명

과제(naming task)를 적용하여, 여성속성과 남

성속성 단어들을 점화자극과 목표자극으로 제

시하고 목표단어에 대한 명명시간을 측정하였

다. 그 결과, ‘여성-여성’ 조건이 ‘남성-남성’

조건이나 ‘여성-남성’ 혹은 ‘남성-여성’ 조건에

비해서 점화효과가 크게 관찰되었다. 특히 남

자들의 경우 남성 속성에 대한 점화효과보다

여성 속성에 대한 점화효과가 크게 관찰되었

다.

이와 같이 여성범주가 남성범주에 비해 더

현저한 범주이고, 남성들도 남성범주보다는

여성범주에 편향된 반응을 보인다면, 남성과

여성이 성별로 자신을 범주화할 때에도 이러

한 반응이 보이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내집단과 외집단이

분명하게 나뉘는 배타적인 범주는 아니다. 남

성과 여성은 한 가족 내에서 부부, 부모자녀,

오누이 등의 가까운 애착관계를 이루고 있으

며, 이성애 관계에서도 매우 친밀하게 밀착되

어 있다. 즉 자신을 규정하는 내집단이 성별

범주보다는 가족 범주나 애인 범주와 같이 더

작고 친밀한 범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개인이 자기 범주화를 할 때에는 성

별 범주가 내집단과 외집단을 나누는 일차적

범주가 아닐 가능성이 있는데, 이같은 현상이

다른 사회적 범주들에서도 나타나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인종 범주

인종 역시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범주일 뿐

아니라, 그 범주에 속한 사람들의 국적, 지위

를 예측케 해 주는 생물학적 범주이다. 특히

미국과 같은 다민족 나라에서는 인종은 개인

이 속한 집단의 역사와 현재의 사회적 지위,

종교적 취향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어 왔다

(Baumeister, 1998). 인종에 대한 범주화에서 가

장 두드러진 특성은 피부색으로, 일차적인 인

종 범주화는 시각적인 피부색을 기초로 이루

어진다고 지적된다(Fiske, 1998). 따라서 얼굴색

이 검은 사람들은 흑인으로 묶여 범주화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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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중국인, 일본인들은 묶여 동양인으로

범주화된다. 특히 백인과 흑인은 시각적으로

현저하기 때문에 빨리 범주화된다. 그리고 이

러한 지각적인 범주화는 자동적으로 인종 고

정관념을 활성화시키고, 편견과 차별로 이어

지게 되기 쉽다.

미국 사회에서 인종 차별은 매우 심각한 사

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대한 연구와 이론들이 주로 인종과 관련하여

이루어져왔다. 미국 사회에서 백인은 지배적

인 위치에 있으므로 기본값(default)을 갖는 집

단으로, 인종에 영향을 받지 않는 집단이지만,

흑인들은 표지를 단 집단, 인종이 더 부각되

는 집단이다(Fiske, 1998). 인종에 대한 범주화

는 자동적으로 고정관념을 활성화시키게 되고,

따라서 흑인들은 부정적인 인종고정관념의 대

상이 되어 왔다. 인종 고정관념이 자동적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은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 IAT)의 개발로 잘 밝혀지고 있

다. Dasgupta, Greenwald, 및 Banaji(2000)는 암묵

적 연합검사로 컴퓨터 상에서 흑인과 백인의

얼굴 사진이나 이름을 분류하게 하면서 쾌,

불쾌 단어들을 분류하는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백인얼굴을 쾌 단어들과 동일한 키를

눌러 같이 분류하고 흑인얼굴을 불쾌 단어들

과 같이 분류하게 할 때에는 반응이 빠르지만,

백인을 불쾌 단어와, 흑인을 쾌 단어와 함께

분류할 때에는 반응이 느려졌다. 이러한 자동

적인 인종 선호현상은 사진 뿐 아니라 이름에

서도 나타났다.

Ito와 Urland(2003)은 이전 연구들이 고정관

념이나 편견의 자동적인 활성화에 대해서는

밝혔지만, 범주화를 직접적으로 연구하지 못

해온 한계를 극복하고자 뇌의 ERP를 측정하여

범주화의 초기현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들

은 인종과 성별이 혼합된 인물들의 사진을 제

시하고 범주화 판단을 하게 하면서 뇌의 Fz,

Cz, Pz 부분에서의 ERP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초기부터 인종과 성별 단서에 주의를 기울이

기는 하지만, 초기의 주의는 성별단서보다는

인종단서를 더 향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

한 현상은 흑인과 백인의 얼굴색깔의 밝기를

회색으로 동일하게 맞추었을 때에도 같았다.

즉 시각적 현저함을 조절할지라도 인종에 대

한 주의가 크며, 주의의 초기에는 덜 규준적

인 인종집단인 흑인에게 더 향해지다가 점차

내집단을 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생리적인

지표는 범주화의 초기현상은 잡아낼 수 있지

만, 자신을 어떤 집단에 더 소속시키고자 하

는지를 알아내는 데는 제한적이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으로, 국적과 종족이

집단적 자아의 구성요인이 되고 있다(이철우,

2003). 우리 민족은 19세기 말까지 수세기 동

안 다른 지역과의 인구 교류가 적었기 때문에

같은 영토에 살면서 공통의 역사, 문화를 가

지고, 같은 혈통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한

민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한국

인이라는 민족 정체감을 형성하고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한

국 내에서는 인종보다는 오히려 지역이 더 중

요한 범주라는 지적도 있지만(김혜숙, 1999),

국제적인 운동경기나 국가 위기 시에 한민족

들이 보이는 연대감은 내면화된 민족적 우리

의식이 얼마나 강한지를 드러내 준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 심각

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배타적인

태도는 민족을 근거로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

한 범주화가 강하게 작용함을 시사한다. 설동

훈(1997)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자들은 이주

노동자들 가운데 중국 동포 산업 연수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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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가장 호의적이고 비한국계 불법체류 노

동자들에 대해 가장 적대적이다. 즉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같은 혈통에 대해

서는 우리 의식이 작용하여 같은 범주로 묶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 한국인과 외국

인의 범주는 흑인과 백인처럼 피부색으로 구

분되는 현저한 특성은 아니지만 매우 빠르고

현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Ito 등(2003)

의 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별보다

인종 범주가 더 빨리 주의를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의 경우에도 인종

범주가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별하는 범주인지,

그리고 이 같은 인종 범주화에서 성차는 없는

지를 알아보는 것은 의미있는 탐색이다.

연령 범주

연령도 일차적이고 기본적인 범주이지만 인

종이나 성별과는 달리 연령 범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Nelson, 2005).

그러나 발달 연구들은 아동이 나이의 차이를

가장 먼저 알게 된다고 지적해 왔다. Kohlberg

(1966)는 아동이 처음에는 사람의 크기 차이를

알고 다음에 연령 차이를 알게 된 후 성 차이

를 알게 된다고 보았다. 이후 Van Parys(1983)

의 연구에서는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아동들의

나이역할에 대한 이해가 성 역할 이해보다 빨

리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우남

희(1994)는 우리나라 아동들이 나이역할 이해

가 서양의 연구결과보다 유의미하게 빨리 발

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발달차

이는 우리의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더 확실하

게 나타남을 지적하였다. 그녀는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부터 어른과 연장자에 대한 공경을

중시해 왔을 뿐 아니라 존대말 사용을 강조하

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아동은 연령

범주를 가장 먼저 배운다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잘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연령을 아는 것이 일차적

이며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 왔다. 우리

문화가 강조해 온 노인이나 연장자에 대한 공

경은 노인을 내집단으로 수용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빠른

사회변화와 더불어 세대 간 갈등이 증가되면

서, 젊은이들은 노인을 내집단으로 수용하기

보다는 배타적으로 인식하면서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도 증가하고 있다. Nelson

(2005)은 과거에는 노인들에게서 구전으로 지

식을 획득하고 지혜를 얻으며 종족의 역사를

알았지만, 이제는 활자의 발달로 더 이상 노

인들의 지식이나 전승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

다고 지적한다. 또한 기술혁명과 더불어 요구

되는 활동성과 신속성에는 적응하지 못하면서,

수명은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인구에 대

한 사회적 표상은 “기여 못하는 사회적 짐”으

로 그려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서구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서도 매우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나이가 든

다는 것은 직업에서 물러나 사회적으로 합법

적인 활동에서 배제될 뿐 아니라, 빠른 속도

로 변화하는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젊은

이들과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기 어렵게 만든

다. 더구나 유교적인 가치가 몸에 배어있고

가난과 전쟁을 겪으며 살아온 어른들과 자유

와 풍요를 누리며 살아온 젊은이들의 삶의 태

도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준다(황상민, 양진영,

및 강영주, 2003). 이러한 세대 간의 차이는

지난 몇 년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Inglehart

(1997)에 따르면, 세대차와 관련하여 산업화된

43개 국가 중 한국이 가장 큰 세대차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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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회라는 것이다.

더욱이 과거에는 확대가족 안에 살면서 조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지만, 점차 두세대

가족으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보편화되면서,

노인들과의 접촉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따라

서 연령에 대해 예민한 젊은이들의 눈에는 노

인들이 사회를 위해 할 일이 없으면서도, 보

수적이고 사회적 이슈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

방인처럼 보일 수 있고, 자신들과는 전혀 다

른 범주의 사람처럼 지각되면서 고정관념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Nelson(2005)은 각기 다른

연령집단의 연령 고정관념을 알아본 결과, 젊

은이들이 중년 집단보다 더 노인에 대해 강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렇

다면 한국의 대학생들에게서는 연령 범주가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별하는 기본적인 범주가

되는지, 그리고 성차는 없는지를 알아볼 필요

가 있다.

암묵적 범주화의 측정

Greenwald와 Banaji(1995)는 사람들은 명시적

인 상태에서 뿐 아니라 암묵적인 상태에서도

자아가 자동적으로 작용하고 사회적인 정보를

처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자아의 암묵적

인 작동을 측정하려는 시도는 오랜 역사를 가

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제통각검사(TAT)와 같

은 간접적인 측정방법이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인지혁명 이후에는 점화(priming)

연구가 자동적이고 암묵적인 범주화 현상이나

내집단 편애 현상을 측정하는데 사용되었다.

Perdue, Dovidio, Gurtman, 및 Tyler(1990)는 내집

단(‘우리’)과 외집단(‘그들’)에 대한 대명사들을

컴퓨터 상에 식 역하 수준(55ms)에서 제시한

후 대명사가 제시된 자리에 긍정, 혹은 부정

적인 형용사를 제시하고, 어의 판단을 하게

하였다. 그 결과 내집단 관련 단어가 제시된

이후에 나온 긍정 형용사들이 더 빨리 판단되

었다. 이와 같은 실험은 사람들이 의식수준

이전부터 범주화를 하여 자기 집단에 대해서

는 긍정적인 기대를, 외집단에 대해서는 부정

적인 기대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보여 주었

다.

최근에는 암묵적 연합검사(Implicit Association

Test)의 개발로 명시적인 검사만으로 밝힐 수

없었던 자아 존중감, 고정관념과 같은 사회적

태도를 측정해 낼 수 있게 되었다(Greenwald &

Farnham, 2000; Greenwald, Banaji, Rudman,

Farnham, Nosek & Mellott, 2002). IAT는 이분법

적인 사회적 범주와 속성들을 빠른 속도로 분

류하게 하여 이들이 어떤 연합을 구성하고 있

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Greenwald 등(2000,

2002)은 자존감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타인의

범주와 쾌-불쾌 범주를 사용하여 연합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들은 자

기-타인 범주와 관련된 대명사들(I, me, mine/

they, them, their)을 컴퓨터 상에서 분류하게 하

고, 쾌-불쾌와 관련된 단어들(cheer, happy, peace/

death, jail, sickness)을 분류하게 한 뒤, 이후 두

범주를 짝지어 분류하게 하였다. 그 결과 자

기와 관련된 대명사를 쾌와 짝짓고 타인과 관

련된 것을 불쾌와 짝지어 분류할 때에는 반응

이 빠르지만, 자기 관련 대명사를 불쾌와 짝

짓고 타인을 쾌와 짝지어 분류하는 경우 반응

이 느렸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을 긍정적인

것과 연합하여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IAT는 주로 자존감이나 고정관념과 같은 사

회적 태도를 측정하는데 사용되어 왔으며, 사

회적 개념과 속성 관련 범주가 짝지어질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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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반응을 알아보는데 적용되었다. 나아가

범주 유형들을 변화시키면 다양한 상황에 적

용할 수 있는데, 특히 자기-타인 범주와 다양

한 사회적 범주를 사용하여 자기 범주화 과정

을 알아볼 수 있다. 그러나 자존감 연구나 고

정관념 연구들은 언어자극을 사용하고 있지만,

범주화 연구에는 언어자극이 한계를 가질 수

있다. 단일 언어자극으로는 다양한 인간 범주

를 복합적으로 함께 내포시키는 것이 매우 어

렵기 때문이다. Bargh(1994)는 범주의 자동적

활성화는 실험조건에서 거의 범주화된 언어자

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현한바 있다. 얼굴사진

자극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줄 뿐 아니라 초

기에 어떤 범주선택이 더 촉진 또는 금지되는

지, 어떤 범주가 더 현저한지, 범주경합에서

어떤 범주 활성화가 더 우선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즉 얼굴 사진자

극을 이용한 암묵적 연합검사(IAT)를 사용함으

로써 자기 범주화 현상을 보다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본 연구는 유교전통의 단일민족으로 이루어

진 문화 속에 살고 있는 한국의 남녀 대학생

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내집단과 외집단을 자

동적으로 구분 짓고 연합하는지, 기본적인 인

간관계가 어떤 범주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를 밝히기 위해 시도되었고, 연구문제는 다음

과 같다.

1. 남녀 대학생들은 남녀성별에 대한 범주

에 얼마나 강하게 자기를 연합시키는가? 이러

한 성별 자기 범주화 양상은 남녀 간에 차이

가 있는가?

2. 남녀 대학생들은 외국인과 한국인에 대

한 인종범주에 얼마나 강하게 자기를 연합시

키는가? 이러한 인종 자기 범주화 양상은 남

녀 간에 차이가 있는가?

3. 남녀 대학생들은 젊은이와 노인에 대한

연령범주에 얼마나 강하게 자기를 연합시키는

가? 이러한 연령 자기 범주화 양상은 남녀 간

에 차이가 있는가?

방 법

연구 대상자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130명(여학생 64명, 남학생 66명)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은 모두 한국

인이었고, 연령분포는 19세-28세이었다.

연구재료

자기 범주화에 대한 암묵적 연합검사 제작

을 위해 범주명들과 자극단어들이 준비되었다.

자아와 관련된 범주명은 ‘나’, ‘너’ 가 사용되

었고, 여기 속하는 단어들이 선행연구들을 참

조하여 다음과 같이 만들어졌다.

나: 나, 나의, 내 것, 우리, 우리들,

나를, 우리 것, 내가, 우리가, 우리를

너: 너, 너의, 네 것, 너희, 너희들,

너를, 너희 것, 네가, 너희가, 너희를

성별에 대한 범주명은 ‘남자’, ‘여자’를 사용

하였고, 인종에 대한 범주명은 ‘한국인’,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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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었으며, 연령에 대한 범주명은 ‘젊은이’,

‘노인’이었다. 이들 각각의 범주에 모두 사용

할 수 있는 자극을 만들기 위해 성별과 연령,

인종을 변화시킨 인물사진이 다음과 같이 준

비되었다.

한국인 노인 남자 사진: 5개

한국인 노인 여자 사진: 5개

외국인 노인 남자 사진: 5개

외국인 노인 여자 사진: 5개

한국인 젊은이 남자 사진: 5개

한국인 젊은이 여자 사진: 5개

외국인 젊은이 남자 사진: 5개

외국인 젊은이 여자 사진: 5개

따라서 전체 사진은 40개이며, 이를 범주별

로 보면 한국인 20개, 외국인 20개, 남자 20개,

여자 20개이며, 젊은이 20개, 노인 20개가 된

다. 사진은 각 조건을 고려하여 외국인의 경

우 책에서 선택하였고, 한국인의 경우 직접

대상을 구해서 사진을 찍었다. 두 경우 모두

범주조건이 확연히 드러날 수 있는 사진으로

최종 선택하였다. 색상의 효과를 줄이기 위해

모두 흑백사진으로 전환하였으며, 실험에서

사용한 사진자극들은 명도를 동일하게 조정하

였다.

이런 자극을 기초로 세 가지 유형의 암묵적

연합검사(IAT)를 제작하였다1). 검사 1은 성별

자기 범주화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나-너

범주와 남자-여자범주를 사용하였고, 검사 2는

인종 자기 범주화를 측정하기 위해, 나-너 범

주와 한국인-외국인 범주를 사용하였다. 검사

3은 연령 범주화를 위한 것으로, 나-너 범주와

1) 암묵적 연합검사를 제작해 준 이건효 선생님께

감사한다.

젊은이-노인 범주를 사용하였다. 이들 자료들

은 counterbalance 되어 제시되도록 IAT 프로그

램을 제작하였다.

절차

실험 참여자들은 컴퓨터 실험실에서 10-15

명씩 검사에 참여했으며, 실험 보조자들이 개

인별 검사과정을 도왔다. 반복측정 설계에 따

라 모든 참여자들은 컴퓨터를 통해 세 가지

유형의 IAT 검사에 반응하는 절차를 따랐다.

IAT 검사는 Greenwald 등(2000, 2002)의 방법을

따라 5단계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연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듣고 고정관념, 대인관계

에 대한 질문에 답변한 뒤, IAT 검사로 들어

갔다.

각 단계에서 참여자는 컴퓨터 화면 중간에

나타나는 자극이 두 개의 범주(‘나’와 ‘너’, ‘남

자’와 ‘여자’)중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를 키보

드 상에서 왼쪽의 ‘A’키와 오른쪽의 ‘5’키를

가능한 한 빠르게 분류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검사 1에서는 1단계에서 화면에 나오는

단어들이 ‘나’범주에 속하는 자극은 왼쪽 키

를, ‘너’ 범주에 속하는 것은 오른쪽 키를 눌

러 분류하였다. 한 자극이 나온 뒤 참여자가

옳은 반응을 하면, 곧바로 다음 자극이 나타

나고 다음 반응을 하게 하였다. 2단계에서는

화면에 제시되는 인물사진이 ‘남자’인지 ‘여

자’인지를 1단계와 같은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3단계에서는 앞의 두 범주들을 합쳐서 화면에

제시되는 단어나 인물사진이 ‘나’이거나 ‘남

자’, 에 속하는 자극들은 왼쪽 키를, ‘너’이거

나 ‘여자’에 속하는 자극들은 오른쪽 키를 눌

러 분류케 하였다2). 4단계에서는 ‘여자’와 ‘남

2) 원래의 Greenwald의 프로그램에서는 두 가지 유

형의 범주에 속하는 자극들이 무선적으로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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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다른 쪽 키를 눌러 분류하도록 하였고,

5단계에서는 ‘나’이거나 ‘여자’에 속하는 자극

은 왼쪽 키를, ‘너’이거나 ‘남자’에 속하는 자

극은 오른쪽 키를 눌러 분류하게 하였다. 1단

계, 2단계, 4단계에서는 각각 40개의 자극에

대해 판단을 하고, 3단계와 5단계에서는 80개

의 자극(‘나-너’ 40개와 ‘남자-여자’ 40개)에 대

해 판단케 하였다. 이때 오류를 범하면 빨간

X 표가 화면 가운데 나오고 다시 반응을 하도

록 하였다.

같은 방식으로 다음 검사들도 이루어졌다.

단, 검사 2(인종)에서는 3단계에서 ‘나’와 ‘한

국인’, ‘너’와 ‘외국인’이 짝지어졌고, 5단계에

서 ‘나’와 ‘외국인’, ‘너’와 ‘한국인’이 짝지어

졌다. 검사 3(연령)에서는 3단계에서 ‘나’와

‘젊은이’, ‘너’와 ‘노인’이, 5단계에서 ‘나’와

‘노인’, ‘너’와 ‘젊은이’가 짝지어졌다.

자료분석

고정관념, 대인관계와 관련된 질문의 결과

와 IAT 검사 결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나서, 전체 실험 참가자의 자료를

통합, 분석했다.

IAT 검사를 통해 알고자 하는 것은 자기를

어떤 범주와 연합시킬 때 반응이 빨라지는지

에 대한 것이므로, IAT의 종속 측정치는 각

검사의 3단계와 5단계에서 반응한 반응시간이

었다. 각 개인의 반응은 반응시간과 오류율이

측정되었지만, 통계처리에서는 반응시간만 사

도록 구성되었지만, 그럴 경우 사진만 계속 나오

거나 단어만 계속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여 modal

effect가 나타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극이 무선적으로 나오되 사진과

단어가 번갈아 나오도록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용되었다. 이는 본 연구를 위해 제작된 프로

그램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오류를 범하면 빨

간 X표가 나오고 다시 옳은 반응을 할 때까지

의 시간을 측정함으로써 오류가 반응지연시간

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각 반응 중

3000ms이 넘는 반응과 300ms보다 빠른 반응은

Greenwald 등(2000)의 지침에 따라 분석에서 제

외되었다.

통계처리는 검사별로 3단계와 5단계의 반응

시간(2)을 전체 남녀 참여자(2) 별로 이원변량

분석하고, 3단계와 5단계의 반응의 차이 값인

IAT 점수를 t 검증하여 비교해 봄으로써, 각각

의 범주에 대한 자기 범주화 양상을 알아보았

다.

결 과

성별 범주화

성별 범주에 대해 자기 범주화를 하는 남녀

의 평균 반응시간은 표 1과 같다. 이원 변량

분석 결과, 성별 범주 조건에 따른 주 효과가

나타났고, F(1, 128)=19.44, p<.001, 참가자의

성과 성별 범주와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했다

F(1, 128)=75.84, p<.001. 그러나 참가자의 성

에 대한 주 효과는 없었다 F(1, 128)=2.4, ns.

즉 남성 참가자들은 ‘나’를 남자와 짝짓고

‘너’를 여자와 짝지어 분류하는 일치상황의 반

응시간이 불일치 상황의 경우보다 빠르고, 여

성 참가자들도 ‘나’를 여자와 짝짓고 ‘너’를

남자와 짝지어 분류하는 일치상황의 반응시간

이 더 빠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남녀 참가

자들 모두 자신의 성별에 대한 범주화를 거의

자동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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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성별 범주에 대한 남녀의 반응시간 평균, IAT 점수 및 표준편차(ms)

참가자 성

성별 범주 일치

(남: 나-남자/너-여자

여: 나-여자/너-남자)

성별 범주 불일치

(남: 나-여자/너-남자

여: 나-남자/-여자)

성별 IAT점수

남성(n=66) 826.87(108.09) 873.87(143.94) 47.00(119.41)

여성(n=64) 808.84(110.26) 952.24(142.21) 143.40(129.79)

표 2. 인종 범주에 대한 남녀의 반응시간 평균, IAT 점수 및 표준편차(ms)

참가자 성 나-한국인/너-외국인 나-외국인/너-한국인 인종 IAT점수

남성(n=66) 788.16(118.18) 932.54(142.28) 144.37( 88.55)

여성(n=64) 804.54(126.37) 929.60(155.65) 125.07(129.43)

그러나 남녀 참가자의 반응 양상은 매우 다

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

을 알아보기 위해 3단계와 5단계의 반응시간

의 차이를 기초로 한 IAT 점수를 산출하여 남

녀 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여성의 IAT 점수가

남성의 점수에 비해 매우 유의미하게 크게 나

타남을 보여주었다 t=4.41, p<.001. 이는 여성

참가자들은 남성 참가자들에 비해 자신의 성

별과 일치하는 조건에서는 반응이 빠르지만,

불일치 조건에서는 반응이 매우 느려짐을 의

미한다. 즉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성별에

대한 범주에 더 민감하여, 자신을 남성 집단

과 분리하여 내집단과 외집단을 더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인종 범주화

인종범주에 대한 남녀 참가자의 반응시간은

표 2에 나와 있다.

이원 변량분석 결과, 인종 범주의 주 효과

는 유의미하였지만 F(1, 128)=192.94, p<.001,

참가자의 성에 대한 주 효과는 없었고 F(1,

128)=.10, ns, 참가자의 성과 인종 범주와의 상

호작용 효과도 없었다 F(1, 128)=.99, ns. 남녀

참가자들이 모두 나-한국인/ 너-외국인 조건에

서는 빠른 반응을 보였지만 나-외국인/너-한국

인 조건에서는 느린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3단계와 5단계의 반응시간의 차이를 기

초로 한 IAT 점수를 산출하여 남녀차이를 t검

증해 본 결과도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모두 인종에 대한 자기

범주화가 매우 빠르고 현저함을 보여준다. 이

는 우리나라 사람이 자기 범주화를 할 때 인

종이나 민족은 매우 중요한 인구통계학적 범

주임을 시사한다. 특히 우리 연구에서는 흑인

과 백인의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색깔의 현

저성을 없애기 위해, 얼굴색이 배제되고 모습

만 다른 얼굴사진들을 사용했는데도 한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반응은 매우 빠르고 배타적으

로 나타났다. 이는 현저한 지각적인 차이가

없어도 예민하게 외국인들을 빨리 식별해 내

고, 자기가 속한 내집단 범주에서 제외시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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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연령 범주에 대한 남녀의 반응시간 평균, IAT 점수 및 표준편차(ms)

참가자 성 나-젊은이/너-노인 나-노인/너-젊은이 연령 IAT 점수

남자(n=66) 776.60(118.56) 883.19(154.68) 106.56(102.82)

여자(n=64) 796.71(123.51) 902.23(159.18) 105.52(124.86)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 민족이 단

일 민족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

면 외국인들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보

편적인 현상인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연령 범주화

표 3은 연령범주에 대한 남녀 대학생 참가

자들의 반응시간을 보여준다.

이원 변량분석 결과, 연령 범주의 주 효과

는 유의미하지만 F(1, 128)=112.09, p<.001, 참

가자의 성에 대한 주 효과도 없고 F(1,

128)=.76, ns, 참가자의 성과 연령 범주와의 상

호작용 효과도 없었다 F(1, 128)=1.85, ns. 남녀

대학생들은 모두 ‘나-젊은이/ 너-노인’ 조건에

서는 빠른 반응을 보이지만 ‘나-노인/너-젊은

이’ 조건에서는 느린 반응을 나타냈다.

또한 남녀 참가자의 3단계와 5단계의 반응

시간의 차이를 기초로 한 IAT 점수를 산출하

여 남녀차이를 t 검증해 본 결과도 유의미하

지 않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대

학생들이 남녀 상관없이 모두 연령에 대해 매

우 예민하게 자기 범주화를 하고 있으며, 노

인들과 자신들을 분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범주들 중 성

별, 인종, 연령 범주가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

별하는 기본적인 범주인지를 알기 위해 세 개

의 암묵적 연합검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인종, 연

령, 성별 범주는 모두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

별하는 범주이었고, 이러한 현상은 남녀 모두

에게 나타났다. 특히 인종 범주와 연령 범주

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음에 비해, 성별

범주에서는 남녀가 다르게 반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별 범주에서는 남녀 모두 성별을 기준으

로 자기 범주화를 하고 있지만, 그 정도는 남

녀에게서 차이가 나타나, 여성들이 성별을 근

거로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별하는 경향이 남

성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 즉 남성들은 여

성들을 외집단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지 않은

데 비해, 여성들은 남성들을 자신과 분리된

외집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

과는 몇 가지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정체성 협상이론들은 일반적으로 종

속적인 범주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불만스러운 범주내용을 감추거나 탈동일시

(disidentify)하면서 정체성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Aronson, Quinn & Spencer, 1998). 그

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별 범주의 종속집단으

로 볼 수 있는 여성들에게서 주류집단에 속하

는 남성들보다 더 분명한 성별 범주화가 나타

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체성 협상

이 특정 인구통계학적 범주에는 적용되지 않

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적어도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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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은 자신을 여성범주에서 탈동일시하

면서 정체성 협상을 하기 보다는 오히려 여성

범주가 자아의 중심에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즉 여대생들은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인

식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아의 중심에

여성 범주가 놓여 있는데 비해 남자 대학생들

에게서 성별은 자기를 규정하거나,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별하는데 최우선 범주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사회 속에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접촉하며 살고 있지만,

남성과 여성에게 성별이 주는 의미가 매우 다

르기 때문에 나타났을 가능성이다. 남성들은

주류집단에 속하므로 상대적으로 성별 범주에

따른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데 반해, 여성들

의 경우 자신이 주류집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식하며 여성으로서의 위치를 자기 점검해야

하는 일상경험으로 인해 오히려 범주 확인효

과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상 남성범

주는 기본값(default)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남

성들은 자기를 규정하는데 굳이 남성범주를

중심에 놓을 필요가 없고, 따라서 성별 범주

를 초월하는 집단이지만, 여성은 기본값에서

이탈된 범주로, ‘여성’이라는 표지를 달고

(marked) 성별 범주에 묶이는 집단이다(조혜자,

2005). 특히 대부분의 사회적 모임에서 여성들

은 소수집단이기 때문에 눈에 띄는 타자가 되

고, 자신이 여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상황에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

지게 된다. 무엇보다도 여성들 스스로 성적

불평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여성범

주에 더 예민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셋째, 이 연구의 참가자들이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 청소년기 대학생으로, 특히 이성

에 대한 적극적 관심은 남학생들에게서 더 강

하게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남학생들의 이성에 대한 능

동적 관심이 여성 범주에 대한 자동적인 활성

화로 연결될 수 있는데, 이는 사회생물학적

설명 방식과도 일치한다. 즉 남학생들의 경우

여성을 외집단이 아닌 친밀한 집단으로 수용

하려는 경향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자기 성을

중심으로 한 성별 범주화 반응을 상쇄했을 수

있다. 반면 여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이성에 대

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할 뿐 아니라 근래 여

성 지위에 대한 의식화가 강화되는 사회적 흐

름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여대생들

의 경우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적인 남성들의

시선이나 문화에 문제의식을 갖고 남성들과

경계선을 긋게 되는 과정에서 여성 중심적 성

별 범주화 반응이 더욱 강하게 표출될 수 있

다. 그러나 이 같은 문화심리적인 설명가능성

은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명료화되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범주와 남성범주가 비대칭적일

가능성을 들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은 여성범

주와 남성범주가 대칭적인 범주가 아닐 뿐 아

니라(이재호 등, 2001; 2004), 남성과 여성 모

두 여성범주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편향을 보

인다는 것을 밝혀 왔고, Eagly(1995)는 이러한

현상을 ‘Women are wonderful effect’라고 이름

붙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여성

들이 관계적이고 타인에 대해 배려적인 반면,

남성들은 자기 주장적이고 독립적이라고 보아

왔고(Erikson, 1966; Chodorow, 1989; Gilligan,

1982; Cross & Madson, 1997), 이러한 생각은 일

반인들의 남녀의 특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고정관념과 믿

음이 여성 집단을 호의적으로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 Glick과 Fiske(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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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는 고정관념의 내용모델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이 남성은 능력은 있지만 호감은 가지

않는 집단으로, 여성은 능력은 없지만 호감이

가는 집단으로 여기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자면, 본 연구에서 나온

결과도 암묵적인 수준에서부터 내집단 우선현

상과 더불어 여성에 대한 호의적인 편향현상

이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즉 남성들은 여성에 대한 호감과 더불

어 남성의 내집단 우선현상이 나타나 성별 범

주효과가 상쇄되었지만, 여성들은 내집단 우

선현상과 여성 호감이 합쳐져 강한 범주효과

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결국 성별범주의 남녀차이와 관련된 가능한

이유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나

타날 가능성이 높다면, 그 가운데 어떤 것이

더 강한 설명력을 갖는지는 후속 연구를 통해

규명해나갈 과제라고 본다.

인종 범주의 결과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별하는 강력

한 범주중 하나가 인종이나 민족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실상 성별이나 연령 범주는 자신

이 속한 친밀한 관계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자

신이 속한 범주가 아니라고 해서 외집단으로

배제시키기 어렵다. 예를 들어 애인이나 어머

니 또는 아버지는 성별과 연령에서 자신의 범

주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 자신

을 규정할 때 가장 강하고 친밀하게 밀착되어

있는 관계들이다. 반면 외국인은 자신과 친밀

한 관계로 혼입되는 경우가 없이 외집단으로

배제시킬 수 있는 범주의 사람들이다. 따라서

실생활에서 인종이나 민족은 집단과 외집단

을 구별하는 강한 범주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이런 현상은 Ito 등(2003)의 뇌 활성화 연

구에서도 입증되었다. 그들은 백인 피험자들

에게 흑인과 백인의 남녀 얼굴사진을 제시하

고 뇌 활성화정도를 측정했는데, 먼저 인종에

주의가 향해지며, 특히 흑인에게 먼저 주의를

기울이다가 내집단인 백인에게로 주의가 바뀌

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비교문화 심리학자들은 우리 문화를

집단주의 문화로 규정하고, 집단주의 사회에

서는 개인의 목표를 자신이 속한 집단의 목표

에 종속시키며, 집단을 자기의 확장으로 받아

들여 강한 집단 정체감을 갖는다고 지적한다

(조긍호, 1996; Triandis, 1990) 인구통계학적 범

주들 중 내집단과 외집단을 분명하게 구분하

고, 집단 정체감을 가질 수 있는 범주는 인종

과 민족 범주이다. 최상진(2002)은 서구의 개

인은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독특한 완성체로

구성되지만, 한국 문화권에서 개인은 그 자체

로 완전성을 갖는 개별자이기 보다는 우리(we)

라는 사회적 관계 단위 속에서의 부분자로서

의 성격이 짙다고 지적한다. 한국인은 자신을

사회질서나 목표에 합일시켜야 한다는 사회

지향적 자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

다면 한국인들에게 사회적 관계 단위의 가장

큰 단위가 민족이 될 수 있고, 이러한 경향성

이 인종범주화에 강하게 반영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인종 범주화와 관련된 현상은 진화론적으로

도 설명이 가능하다. 동물들조차도 동종이 아

닌 동물들에게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만,

동종들끼리는 권력의 위계나 교미를 위한 경

쟁 이외에는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orentz, 1986). 인간 역시 민족이

다른 집단과는 영토의 문제나 경제적인 경쟁

때문에 서로 배타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단

일민족이 강조되어 왔을 뿐 아니라, 역사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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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외세의 침략으로 많은 고통을 당해왔고,

최근 대학생들도 독도 문제나 미군철수 문제,

농산물 개방문제에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을 자신과 분리해

서 배타적으로 보는 태도가 자동적으로 나타

났을 가능성이 있다.

인종을 근거로 내집단과 외집단을 범주화하

는 현상은 애국심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사람

들을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나타나는 역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도 한다. 서양과 달리 우리 문화에서 지

금껏 인종문제는 심각하지 않았고, 따라서 인

종편견과 차별에 대한 연구 또한 거의 이루어

져오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 배우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혼혈아에

대한 차별 문제도 이슈화되고 있다. 단일민족

개념을 오랫동안 지켜온 우리 문화에서는, 미

국이나 다른 문화권에서보다 외국인들이 더

현저하게 지각될 가능성이 있고, 차별과 편견

은 더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인종 범주화와 외국인에 대한 편견과 차

별이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 단일민

족과 다민족 국가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후

속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령 범주에 대해서도 남성

과 여성 모두 강하게 자기범주화를 하고 있었

다. 연령을 중시하는 유교적인 배경에서 자란

우리나라 대학생들에게 연령범주가 자기 범주

화의 기본이 된다는 것은 당연해 보일 수 있

다. 그렇지만 성별 범주나 인종 범주와는 달

리 연령이란 연속적인 범주로서, 지금 현재

자신이 젊은이 집단에 속하더라도 그들 역시

언젠가는 노인 집단에 속하게끔 되어 있다.

즉 인종이나 성별은 나이가 들어가도, 환경이

바뀌어도 변화가능하지 않은 범주이지만, 연

령은 내집단과 외집단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근거로는 약한 범주이다. 즉 노인범주는 미래

의 자신도 들어갈 수 있는 범주일 뿐 아니라

친밀한 가족관계 내에 노인들이 존재하는데도

젊은이들은 자신을 노인과 분리하여 보려는

경향이 나타난 것은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이

다.

Snyder와 Meine(1994)은 젊은 사람들이 노인

과 자신을 분리하는 경향은 자신도 늙을 것

이라는 데 대한 자기위협을 거부하는 현상이

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Edwards와 Wetzler

(1998)에 의해서도 지지되었다. 사람들은 위협

적인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표상하는 사람들

을 만날 때 그 사람에 향하여 더 부정적으로

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즉 젊음을 이상화하

는 현대 문화 속에서 젊은이들은 노화와 관련

된 것들을 자신과 연결시키기를 거부하고 있

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런 결과는 자기 긍정성 때문에 비롯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조혜자와 방희정(2004)

은 자신을 긍정적인 것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자동적인 반응이 고정관념보다 우선해서 일어

남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노인에 대한 이미

지는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측은하고 부정적인

모습이 우선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노인에

대해 탈 동일시하는(disidentify) 현상이 비롯되

었을 수 있는 것이다. Cuddy, Norton 및 Fiske

(2005)는 노인들은 따뜻하지만 무능한 집단으

로 지각됨을 밝히면서, 이러한 현상이 범국가

적이며, 집단주의 문화와 개인주의 문화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른 한편 사회적인 기대 때문에 이러한 현

상이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 사회는 자신의

연령에 맞는 행동에 대한 기대를 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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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에 따라(사회적 시계) ‘우리’와 ‘그들’을

분리하게 만든다고 지적되기도 한다(Nelson,

2005). 특히 우리 사회는 경노 사상이 강요되

어 젊은이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노인이나 연

장자에 대해 취해야 하는 행동 틀이 있고 따

라서 자동적으로 연령 범주화가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연령을 근거로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더 연

구해 보아야 할 문제로 남는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본 연구의 결과들은 매

우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

에 다양한 연령에서도 동일한 범주화가 일어

날지에 대해서는 일반화하기 어렵다. 앞으로

의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자기 범주화 양상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

한 본 연구는 초기 범주화를 다루기 위해 암

묵적인 검사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초기 범주

화 이후 일어나는 변화는 알기 어렵다. Ito 등

(2003)의 뇌 활성화 연구에 따르더라도 초기

범주화 이후에 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초기 범주화 이후 여러 가

지 상황적인 맥락이 자기 범주화에 변화를 일

으킬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의 연구들은 초기

범주화 이후 다양한 변인들의 영향을 받아 발

생할 수 있는 자기 범주화의 변화과정을 밝혀

내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각

범주별로 남녀의 차이를 알아보는데 그쳤으나

추후 연구를 통해 세 가지 범주간의 비교가

체계적으로 탐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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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icit self categorization

of Korean male and female students

Hyeja Cho Heejeong Bang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implicit self categorization on the part of Korea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The study was based on measuring 3 sorts of IATs(Implicit

Association Test) in which students are asked to sort human pictures of 3 idiographic

categories(race, gender and age) and categorical words which are related to ‘self’ and

‘other’. The results were summed up as follows: The gender category was more important

for female students' self categorization than for male students'. The race and age categories

were sensitive categories for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Many possible reasons of the

result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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